
THE TOWN NEWS 13June 3, 2024   Vol. 1527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3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5,17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9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0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1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3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8,29,40

숨은그림 찾기/답, 낱말 퀴즈/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30/56,30/49

건강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7,40,41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

자동차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3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4,46,60,62,64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5

사진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7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1,53

종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2

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4,55

Domestic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6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1,63

제1527호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w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● 타운뉴스 칼럼

제9차 한·일·중 3국 정상회의

chahn@townnewsusa.com

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린‘제9차 한·일·중 3국 정

상회의’공동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  

(岸田文雄) 일본국 총리, 리창(李强) 중국 국무원 총리는 

‘지역 내 평화와 안정, 한반도 비핵화, 납치자 문제에 대한 

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’고 밝혔다.

공동선언 발표에 앞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, 

일본과 중국 간의 비핵화에 관한 인식 차이는 확연히 들

어났다. 윤 대통령은“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

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”를 언급하면서“북한의 

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기

시다 총리도“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공동의 

이익”이라고 밝혔다. 하지만 리 총리는“중국은 시종일

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

을 추진한다”며“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, 사태가 더 

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 관점에서 볼 때, 박

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‘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

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’또 문재인 

대통령 시절인 2018년 5월‘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

약속한다’, 2019년 12월,‘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

해 노력한다’는 과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

것으로 보인다.

사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세

계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

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긴 어려웠을 것으로 

보인다. 그럼에도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사용

하지 않고 있는‘한반도 비핵화’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

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겠다.

한·일·중 정상회의는 대한민국, 일본, 중국 3개국이 합

의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이

다. 회의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통령, 일본국 내각총리대

신,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이다. 개최국이 곧 의장

국이 되며, 일본-중국-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한

다. 2013년, 2014년에는 역사 인식에 대한 한일 갈등으

로 개최하지 못했고,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

19과 한·일 관계 악화, 미·중 관계 악화 등으로 열리지 

못했다.

이번 회의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경제 분야에서 찾을 

수 있다. 3국 간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속도를 높이기 

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3국의 지식재산

협력 비전에 관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. 또 오는 2030년

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

력하기로 했다. 한·일·중 3국간 FTA가 성사되면, 인구 

15억 명, 국내총생산 GDP 합계 14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

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.

특히 한국은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최대 163억 달러

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협정 발효 후 

경제효과를 5년과 10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, 한국의 실

질 최대 국내총생산은 5년간 0.44%, 96억2천5백만 달러

가 증가하고, 10년이 지나면 1.45%, 163억4천7백만 달러

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.

일본·중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도 해결될 것

으로 예상된다. 한국은 교역 품목 가운데 농산물 등 상당

수 품목이 수량제한 등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

을 겪어왔는데, FTA가 체결되면 교역비용이 크게 줄어 

한국의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. 한·일·

중 모두 강세를 보이는 제조업분야는 산업별로 특화되

고, 특히 석유화학과 기계, 전기전자, 자동차, 철강 분야에 

혜택이 예상된다. FTA의 효과는 경제에만 그치지 않고, 

정치·외교적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동아시아 시대

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. 한·일·중 FTA

가 체결이 되면,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와 유럽연합 

EU를 잇는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이 된다.

또한‘인적교류’‘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

발전’‘경제·통상’‘보건·고령화’‘과학기술·디지털 전

환’‘재난 구호·안전'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

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

이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. 

그러나 북한 핵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

넣지 못하고 각국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그친 것은 크게 

아쉬운 점이다. 외교라는 것도 개인 관계와 크게 다를 것

이 없다.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

할 때 나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.

지난해부터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

시작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책적으로 서운함을 

내비치고 있다.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과거 중국이 밝

힌‘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다(2018)’,‘한반도의 비

핵화를 위해 노력한다(2019)’등에는 미치지 못하더라

도‘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비핵화가 필요하다’정도의 

합의는 중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

어 아쉬움이 남는다. 


